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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고의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경기외고에서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별 비법! 짝선배, 짝후배 제도가 있습니다. 짝선배 짝후배 제도란 1대 1로 같은 반 출신인 위 기수 선배가 짝선배, 아래 기수 후배가 짝후배가 되는 제도입니다. 

 짝선배 짝후배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짝선배 짝후배는 신입생 오리테이션 때 정합니다. 선정 방법은 반마다 다르지만, 퀴즈나 뽑기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반은 짝후배가 물건에 해당하는 번호를 뽑으면 물건의 주인이 짝선배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PR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PR은 경기외고의 문화로서 쉽게 말하면 장기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R은 짝선배 짝후배 선정 외에도 동아리 면접 등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반응을 열심히 해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짝선배 짝후배를 정하고 난 뒤에는 보통 게임이나 대화를 하며 긴장을 풉니다.
 
 어떻게 하면 짝선배와 친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경기외고에 짝선배가 짝후배에게 치킨을 사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색하다면? 벚꽃축제 때 짝선배와 인생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직후의 중간고사 때 짝선배에게 응원의 간식을 드리거나 트랙을 같이 돌면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mage: ]저와 제 짝선배의 벚꽃축제 사진입니다!

 짝선배 짝후배 제도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학교생활의 꿀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외고의 시험은 각 선생님의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공부 방법을 찾으면 비교적 쉽게 느껴지기에 경험 있는 선배들의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습적인 면 말고도 매점에서 어떤 간식이 맛있는지 등등의 생활적인 꿀팁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선배는 학교에만 국한되는 선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많은 15기 가플리언들이 짝후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5기 가플리언 짝선배와 예비 16기 짝후배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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